
소• 돼지가격전망

돼지

강보합세 유지

6월 말부터 이 

어져온 소비 정 체 

가 7월 장마와 더 

불어 길게 이어져 

오고 있지만 예상 

과 달리 큰 폭의 

가격하락 없이 소 

폭의 등락만을 거 

듭하는 보합세의 

안정된 흐름을 유 

지하고 있다. 이는 

산지 출하물량 감 

소에 따른 것으로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. 첫 

번째는 한미 FTA타결 전후로 산지에서 많은 물량이 

빠져나갔고, 두 번째는 소 값의 가장큰 변수인 미국 

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일선 농가에서 더 이상 불안 

해하지 않고 출하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으로 파악된 

다. 향후소값의 가장큰 변수인미국산쇠고기 의수 

입 량이 점 차 늘어 나고 있기 는 하지 만 아직 소비 자가 

유통시장에서 일부러 찾지 않는 한 찾아보기가 쉽 지 

않고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뼈 있는 부분까지 모두 

수입 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추석전후는 돼 야 시 장 

에 풀릴것으로예상되나이마저도 여 러 가지변수가 

작용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 

기까지 는 상당한시 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 

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뤄 

지기 전까지는소 값이 떨어지지않을 것으로예상된 

다 . 당분간소 값은큰 폭의 하락은 없는 가운데 강보 

합세를 지속할 전망이다.

약세지속 3,60（원 대 유지

돼지 소모성 질병 에 따른 산지 출하물량의 감소에도 

불구하고 돈가는 6월 한때 4,00원대를 끝으로 급전 

직하해 작년 동기간에 비 해 600원 이상의 차이를 보 

이 고 있다. 이 시기는 매년 장마라는 계절적 요인이 

발생해 이 로 인 한 소비 부진이 나타나긴 하지 만 더 큰 

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값싼수입산 돼지고기의 폭 

발적인 국내시장 잠식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 

다. 올해 5월까지 수입 된 돼지고기의 양은 전년보다 

35%나 증가한 13만 2천여톤 규모로 국내산 돼지고 

기 의 출하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시 

장의 공급과잉의 주범으로자리잡고 있다. 여기에 비 

인기부위의 재고 누적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

등 여 러 가지 악재가 겹치 면서 산지 출하물량이 감소 

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은 오르지 않고 큰 폭의 하락세 

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.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소 

비 시장은 공급과잉의 감소와 소비 증가추세를 이 어 

가는 분위기 이다. 하지 만 7 ~8월까지는 전통적 인 보 

양식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로 돼지가격을 반등시킬 

큰 요소가 보이지 않 

아 작년과 같은 

4,000원대 이상의 

가격 상승을 기대하 

기는 어려울 것으로 

전망된다. 앞으로 돼 

지 가격은 평균 

3,500~3,60원대를 

축으로 움직일 것으 

로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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